
요약문

제목 : 부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항목 추가 및 개정방안 연구

   부산광역시의 대기환경질의 개선을 위한 환경기본조례의 개정과 정책적 비전을 

제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대기질 변화와 그 여건을 검토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

은 결론을 얻었다.

1. 부산광역시 기상현황

  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역별, 계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사지점으로 선정한 

광복동, 대연동, 동래, 기장읍의 경우 0.5~3.0m/s의 풍속이 출현빈도수가 많았으

며, 북풍계열의 바람이 많이 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미세먼지의 경우 대기안정

도, 혼합고, 풍향 및 풍속과 같은 기상조건에 따라 농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미세먼

지의 정확한 농도예측이나 관측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측도 신중히 

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

2. 부산광역시 대기오염 현황

1) NO2 현황

  ○ 부산지역은 연평균 농도가 서울과 인천지역을 제외한 타도시(광주, 대전, 울

산)에 비하여 0.05ppm 높은 농도로 조사되었으며, 매년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

여 0.022ppm 수준까지 낮아졌다.

  ○ 지점별 특성에서 교통의 통행이 많은 전포동(상업지역)이 0.032ppm으로 고농도 지

점으로 조사되었다. NO2의 농도는 하루 중 2회(9시 전후, 18시 전후) 고농도가 출현하

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차량의 통행량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

단된다.

  ○ 2006~2007년의 NO2 대기환경기준(1시간, 24시간) 초과횟수 조사에서 2006년 

113회(1시간 기준)에서 2007년 51회로 감소하였으며 24시간 기준의 경우도 31회에

서 8회로 감소하였다.



2) O3 현황

  ○ 부산지역의 연평균 농도는 1996년 0.015ppm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

2007년은 0.024ppm으로 조사되었다. 부산지역의 관측지점 중 연평균 농도는 녹산동

(공업지역)이 0.030ppm으로 타 지점에 비하여 고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광복동(상업

지역), 장림동(공업지역) 지점이 0.020ppm으로 저농도로 조사되었다.

  ○ 2006~2007년의 O3 대기환경기준 초과횟수 조사 결과, 8시간 기준의 경우 매년 

300회 이상의 기준초과가 발생하였다.

3) 미세먼지 현황

  ○ 부산지역과 주요 대도시와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한 결과, 조사지점으로 선정

한 서울, 인천, 경기(5대도시) 보다는 1~9㎍/㎥ 낮은 농도로, 대구, 광주, 대전, 울

산에 비해서는 4~10㎍/㎥ 정도 높은 농도를  나타내었다. 2007년 강화된 국가대기환

경 연평균 기준은 PM10이 50㎍/㎥이며 2007년도 부산광역시 평균 PM10의 농도는 56

㎍/㎥로 조사되어 6㎍/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.

  ○ 부산광역시의 미세먼지는 조사기간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8.7㎍/㎥에서 

56㎍/㎥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현재의 기준보다는 다소 높은 농도로 조

사되어 지속적인 미세먼지 감소대책이 요구된다.

  ○ 부산지역을 토지용도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각 지점의 농도는 공업지역인 장림동

(72.0㎍/㎥)과 감전동(70.6㎍/㎥)이 고농도를 나타내었고 주거지역인 기장읍(40.6㎍/

㎥)과 좌동(41.6㎍/㎥)이 저농도로 조사되었다. 특히 장림동과 감전동은 2002년 이후 

60㎍/㎥를 상회하는 농도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관측지점 이외에 추가적인 지점선

정과 관측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 대기오염방지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.

  ○ 부산지역의 계절별 미세먼지 특성은 봄철(72.4㎍/㎥)이 가장 높은 농도로 가

을철(52.8㎍/㎥)과는 19.6㎍/㎥의 차이를 나타내었다.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황사

나 꽃가루와 같은 자연발생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높은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

된다.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잦은 강수로 인한 미세먼지의 습성세정과 하층의 높

은 기온에 의한 활발한 대기의 연직혼합으로 인하여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아지지만 

본 조사 결과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판단하기는 힘들었다.

  ○ 오염물질의 농도변화 대한 자세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기혼합고와 같은 대

기의 연직구조를 살펴보아야 하나 현재 관측사이트가 없으며 기존의 연구는 포항에서 관

측하고 있는 고층기상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

수 있을 것이다. 따라서 향후 부산지역의 국지기상이나 고층기상을 조사하여 자세한 연구

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.



  ○ 2006년 4월 23일~25일에 발생한 황사에 대한 부산지역의 농도분포는 북서쪽에

서 남동쪽으로 약해지는 분포를 나타내어 중국내륙에서 발생한 황사가 남동쪽으로 

진행하면서 침적되면서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2007년 3월 31일~4월 

2일에 발생한 황사의 경우 감전동과 대저동에서 고농도의 황사가 관측되었고 이를 

중심으로 하여 부산지역 외곽으로 농도가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.

  ○ PM2.5의 일변화 농도특성에서 장림동의 경우 야간에 저농도에서 지속적인 농도 

상승이 있으며 10시경 최고농도, 15시까지 감소하여 이후 다시 상승하는 하루 중 2회

의 고점을 가지는 농도 특성을 나타내며, 연산동의 경우 19시경에 최고농도를 나타내

는, 1개의 고점을 가지는 농도특성을 보였다. 부산의 청정지역으로 볼 수 있는 좌동

과, 기장읍의 경우 최고농도가 30㎍/㎥를 넘지 않는 양호한 대기질 상태를 보였다.

  ○ PM2.5와 PM10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황사발생일을 포함할 경우 R2은 0.45, 

0.51이었으며 황사발생일을 제외할 경우 R2은 0.73, 0.75로 나타나 PM2.5와 PM10은 

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.

  ○ 따라서 PM10에 대한 농도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으로 PM2.5의 저감도 동시에 이

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
3. 대기환경기준 검토

  ○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지역의 NO2 연평균 농도는 0.025ppm으로 조사되어 

현재 부산광역시의 NO2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대기환경기준 0.04ppm과는 농도

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. 따라서 2007년 개정된 국가대기환경기준인  0.03ppm 수

준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
  ○ 부산광역시의 O3 대기환경기준은 8시간 평균 0.05ppm이하이며, 국가대기환경기

준은 0.06ppm으로 지정되어 있다. 타도시에 비하여 오존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

되어 현재 국가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조례기준을 유지하여 지

속적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.

  ○ PM2.5와 PM10의 평균농도에 대한 PM2.5/PM10의 비율은 0.52~0.62의 비로 조사

되었다. 따라서 현재 부산광역시의 PM10 농도기준인 연평균 50㎍/㎥을 기준으로 보

았을 때 PM2.5의 권고치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PM2.5/PM10의 비율을 고려하여 30㎍/

㎥의 농도로 24시간 기준의 경우 PM2.5/PM10의 비율을 고려한 60㎍/㎥의 기준을 제

시하고자 한다.



  ○ 본 연구에서 부산광역시의 벤젠에 대한 농도 특성을 분석하지 않았으나 2010년

부터 국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도 지역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하겠

다. 따라서 국가기준인 5㎍/㎥를 2009년부터 지역기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

고자 한다.

  ○ 본 연구에서 반영되지 않은 인체건강상 위해성 평가와 사회, 경제적 

cost-benefit은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

4. 대기질 오염 농도 저감대책

  ○ 2009년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개선목표치는 50㎍/㎥, 2015년에는 40㎍/㎥이며 

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5년 배출량 기준 31%의 배출량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

조사되었다.

  ○ 기준달성 방법으로는 진공흡입살수차량 도입,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

및 저공해 엔진개조, 제작차 배출가스 저감, 배출가스 수시단속, CNG버스 및 저공

해차 구입확대 등이 검토되었으며, 주요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2015년의 부산

시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.


